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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도 설명자료

보도시점 2023. 11. 2.(목) 배포 시 배포 2023. 11. 2.(목)

럼피스킨병 방역관이 800명 부족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인력은 예산을 들여 별도로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사를 직접 고용합니다
- 가축방역관 충원을 위한 처우개선 추진 중, 백신 접종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접종 지원 -

<보도 주요내용>

  동아일보는 11월 2일(목) 기사「‘소 럼피스킨병’ 방역관 800명 부족한

데···내년 예산 0원」에서 ‘❶ 만성적으로 가축방역관 인력이 부족하고, ❷ 
가축방역관 양성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❸ 50마리 이상 키우는 

농가(전체 농가의 약 70%)는 직접 럼피스킨병 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다른 백신과 

달라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지원이 어렵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❶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자체 가축방역관 인력 충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서 지적한 부족인력 800명은 가축방역관의 역할이 가능한 공수의

(전국 900여명), 가축방역관을 보조하여 시료채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사(전국 496명)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지자체 가축방역관 

정원 대비 실제 부족한 인원은 70여명* 수준입니다.

  * (정원) 1,223명, (현원) 1,152명(수의직 공무원 842명 + 공중방역수의사 310명)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가축방역관 충원을 위해 승진가점 부여*, 채용

직급 상향** 등의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승진 가점) 방역(재난) 업무 수행 시 승진 가산점을 부여토록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6월, 행정안전부)

  * (채용 직급) 국가직 수의직렬 공무원 채용 자격요건 완화를 위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8월, 
인사혁신처), 지방직 공무원에도 적용되도록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개정(8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들은 여건에 맞게 가축방역관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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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❷와 관련하여, 지자체 가축방역관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수의사로서 전국 

10개 6년제 수의과대학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양성되어 가축방역관으로 채용

되므로 별도의 전문 인력 양성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가축방역관의 경우 특수업무수당(의료업무등의수당)이 지급되며, 

이에 대한 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현재 수당: 중앙부처 15만원, 광역 지자체 25, 기초 지자체 25~50   

  참고로 농식품부는 가축방역대응을 위해 가축백신지원, 살처분보상금, 

농장예찰·검사, 교육·컨설팅, 방역장비 지원 등의 예산 2,732억원(2023년)을 

편성하였습니다. 

  ❸과 관련하여 정부는 전체 소 농가의 70%(50두 미만사육농가)를 대상

으로 수의사 등을 통해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스로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50두 이상 사육농가(전체 소 농가의 약 30%)의 경우 백신접종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방역공무원의 직접 지원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50두 이상의 

소 사육농가 중 피하주사 접종 경험이 없거나 고령 등으로 자가접종이 힘든 

경우에는 지자체가 시·도 수의사회와 협의하여 접종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대한수의사회와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지원에 대해 협의하였고, 

대한수의사회는 회원 수의사를 동원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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